
일본의 다케다 직물 - 고밀도 직물의 생산을 확대  

오사카에 있는 다케다(竹田) 직물은 스스로 개발한 초고밀도 직물의 생산

을 넓혀 나가고 있다.  80① 수 단사 면사로 1인치 간의 밀도가 270~300올 되

는 직물  ② 위사의 밀도가 135올에 이르는 태번수 직물  ③ 경사에 단사와 

쌍사를 사용한 스트라이프 직물 등이 초고밀도 직물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케다 직물은 직기뿐 아니라 가호기도 개조하였으며, 가호 방법이나 제직 

방법도 개량하여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하여, 직기의 커버 팩터

(cover factor)를 넓혀 개발한 것이 대부분이다. 

고밀도 직물의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커지고 있어, 일본 내 산지에의 

주문이 줄고 있다. 고밀도 직물의 개발이나 생산에서 높은 기술을 자랑하는 

다케다 직물도 한 때 주문이 줄었으나, 중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짤 수 없

다고 할 만큼 어려운 직물을 생산함으로써 주문을 회복하였다. 

80수 단사나 태번수 면사를 사용하는 고밀도 직물은 2004년부터 생산하고 

있는데, 한층 더 고밀도화시켰다. 스트라이프 직물에서는 스트레치 얀을 추

가하여 세 가지 색의 실로도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 경사ㆍ위사 모두 강연 

면사로 이중ㆍ삼중 직물도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 품종이 2004년과는 크게 

바뀌고 있다. 

다케다 직물은 고난도, 고밀도, 단납기를 더욱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중국

의 시황이나 일본 시장으로의 침투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굳센 기업

의 체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은 과거에 고밀도라고 하던 것은 지



금의 고밀도와 비교가 안된다고 하며, 더욱 고밀도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 


